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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김선희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Seon 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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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와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 소재 총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263
명이다. 자료는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0.63점(30점 만점 기준)이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76.88점으로 중립적이었
다. 노화 불안 점수는 48.21점이었고, 하위요인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78.51점으
로 높은 편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3학년보다 4학년,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했거나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
의 점수가 높았으나, 태도는 학년이나 이론 및 실습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노화 불안은 여학생과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4학년과 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심리
적 안녕감(r=.15, p=.002) 및 노화 불안(r=-.16, p=.009)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약한 부적 상관
관계(r=-.25, p<.001)가 있었으나 노화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r=.41, p<.001)가 있었으며,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52, p<.001)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 및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and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of these variables. The subjects were 263 junior and senior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wo universities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The knowledge score of the nursing 
students regarding the elderly was 20.63, and their attitude score toward the elderly was 76.88, which
was neutral. The aging anxiety score was 48.21,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ore was high at 
78.51. The knowledge regarding the elderly was very weak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r=.15, p=.002) and aging anxiety (r=-.16, p=.009). The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had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r=-.25, p<.001), bu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ing anxiety
(r=.41, p<.001). There was also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52, p<.001).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ith respect to elderly people.
Also,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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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약 815만 
명, 2022년 약 902만 명, 2024년에는 1,000만 명이 넘
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5년 20.3%, 2035년
에는 약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간호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는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적용 인구 중 노인 진료 인원의 
뚜렷한 증가 추세(2019년 810만 명, 2020년 854만 명, 
2021년 898만 명)와 2021년 기준 전체 진료비 중 
43.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진료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2]. 

노인간호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 진단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여 중재
를 제공한 후 그 효과까지 평가하는 간호전문직의 한 분
야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간호사는 노인 대상자
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부분 등을 고려
해야 한다. 노인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자가 생의 
말기까지 최적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유지하며 가치 있
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 현장
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는 질
병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전인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
요하다[3].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
별에 영향을 미치며[4], 이는 노인 대상자의 심리적, 신
체적 건강 및 인지 기능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환자-간호사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치
료적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간호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편견 등을 경계해야 한다. 노인인
권종합보고서[6]에 따르면,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인식변화와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에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추후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
에게 직·간접 간호를 제공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의 노인
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반복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화 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의 복합된 정서 상태로[7], 높은 수준의 노화 불안은 노
인에 대한 편향된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노화 과정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8,9]. 노화 불안 관련 연구는 주로 중·노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10], 간호사 대상 연구는 노후 준비 영향 요
인으로 노화 불안을 보고하였을 뿐이며[11], 일반 대학생
[12-14]이 아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 불안 관련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15],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행동이나 주위 환경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목
적을 가지고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1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16], 정서지능[17], 
감사성향[18], 문화적 역량[19] 등의 개인의 다양한 특성
이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관련 요인으로 밝혀져 있으
며, 중년 여성의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바[20], 노인간호 교육
의 방향성 설정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간호대학
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인의 높은 의료·보건 서비
스 수요에 대응하여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각종 지역사
회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자와 최접점에서 간호를 제공할 예비의료인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고,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
감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

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연구의 대상은 G 광역시 소재 총 2개 대학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병원, 보건소, 보건의료 유관기관 
등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3, 4학년 학생이며, 교양
수업의 비중이 높은 1학년 학생과 현장실습 경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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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관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크기는 134명으로,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검정,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의 조건에서 Cohen[2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표본수는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선행연구
[22]의 탈락률 약 40%를 고려하여 188명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수집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
성에 따라 총 26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26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해당 대학 간호학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개 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및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연구 참여에 관해 설명하고, 구글 설문
지 링크를 전송하였다. 

자료는 2021년 6월 28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지에 명시되
어 있는 설명문과 동의서(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
장,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 설문지 작성 중단 및 작성 
완료 후 철회 가능, 중단 또는 철회 시 불이익 없음 등)를 
읽은 후 연구 참여 동의에 관한 1번 문항에 ‘예’라고 응
답한 경우에만 다음 2번 문항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락처 제
공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정상적인 노화, 노년기의 주요 문

제, 다양한 노인성 질환 및 간호 중재 등에 대해 알고 있
는 정도를 의미하며[23], Kim과 Lee[24]가 번안한 
Dikken 등[23]의 노인 환자에 대한 지식–질문(The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Quiz, KOP-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30문항의 진위형 척도
로 각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정답일 때 1점, 오답일 때 0점을 부여한다(※ 정답 
문항: 2, 3, 4, 5, 11, 12, 13, 15, 17, 18, 20, 23, 28, 
29).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노인
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Dikken 등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은 .70이었고, Kim과 Lee[24]의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평균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KR-20은 .91이
었다.

2.4.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을 의미하며[25], Lim 등[26]이 번안한 
Sanders 등[25]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의 의미분별척도(7점 척도)로 대칭적 형용사 
쌍으로 표현된 각 문항의 연속선 위에 응답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1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7점은 매우 부정적
임을 의미한다(※ 역 환산 문항: 3, 6, 7, 10, 12, 15, 
18). 점수의 범위는 20∼140점이며(문항당 1∼7점), 70
∼90점(문항당 3.5∼4.5점)은 중립적, 70점 미만은 긍정
적, 90점 초과는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Sanders 등[25]의 연구에서는 .90이
었고, Lim 등[26]의 연구에서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84였다.

2.4.3 노화 불안
노화 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복합된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7], Lasher와 Fauklender[9]
가 개발한 총 20문항의 노화 불안 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Kim 등[27]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7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6문항), 노인에 대한 두려움(4문항), 외모에 
대한 걱정(4문항), 심리적 불안정(3문항)의 5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7∼85점이며, 총점
이 높을수록 노화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 환산 문
항: 1, 7, 8, 10, 12, 13, 15, 16).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Lasher와 Fauklender[9]의 연구에서
는 전체 .82, 상실에 대한 두려움 .71, 노인에 대한 두려
움 .78, 외모에 대한 걱정 .74, 심리적 불안정 .69였고, 
Kim 등[27]의 연구에서는 전체 .83, 상실에 대한 두려움 
.78, 노인에 대한 두려움 .81, 외모에 대한 걱정 .79, 심
리적 불안정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4, 상실
에 대한 두려움 .83, 노인에 대한 두려움 .77, 외모에 대
한 걱정 .77, 심리적 불안정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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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며, Ryff[19]
가 개발한 6개 하위영역, 총 54문항의 심리적 안녕감 척
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등[28]이 번안 및 수정하고, Kim[29]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2문
항의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환
경조율(7문항), 자기수용(4문항), 자율존중(4문항), 긍정
관계(4문항), 자아성장(3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2∼110점이며, 총점이 높을
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 환산 문항: 
3, 5, 8, 16, 19).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Kim[29]의 연구에서는 환경조율 .82, 자기수용 .74, 자
율존중 .75, 긍정관계 .76, 자아성장 .72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환경조율 .80, 자기수용 .75, 자율존중 .77, 긍정
관계 .72, 자아성장 .73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6.0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각 연구변수에 대한 
정규성을 Kolmogorov-Smirnov test 및 왜도와 첨도
로 확인한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
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사후검정은 Bonferroni 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확인하였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대부분은 여성(82.5%)이었으며, 과반수는 4

학년(58.6%)이고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55.9%)하였으
나 노인간호학실습 경험은 없었다(65.8%).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대상자는 30%였으며, 행복한 노

후를 위해 경제적 여유(42.3%)와 신체적 건강(3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고, 노후 준비 시
점은 빠를수록 좋다(80.2%)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Female

46 (17.5)
217 (82.5)

Grade 3
4

109 (41.4)
154 (58.6)

Theory of 
Geriatric Nursing

No
Yes

116 (44.1)
147 (55.9)

Geriatric nursing
practice

No
Yes

173 (65.8)
 90 (34.2)

Thinking 
about old age

Not at all vaguely
Moderate

More specifically
Very specific

 14 ( 5.3)
 99 (37.7)
 74 (28.1)
 69 (26.2)
  7 ( 2.7)

Most
necessary thing 

for a happy
old age

Physical health
Relaxed mind

Economic leeway
Good family relationship
Good friend relationship
Appropriate role (work)

101 (38.4)
 24 ( 9.1)
111 (42.3)
 21 ( 8.0)
  3 ( 1.1)
  3 ( 1.1)

Time
to prepare
for old age

from 30's
from 40's
from 50's
after 60's

faster the better

 24 ( 9.1)
 23 ( 8.7)
  4 ( 1.5)
  1 ( 0.4)
211 (80.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3)

3.2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0.63점이었고, 태도 점수
는 76.8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화 불안 점
수는 전체 48.21점(평점 2.84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평점 기준 상실에 대한 두려움(3.07점)이 가장 높았
고, 외모에 대한 두려움(2.81점), 노인에 대한 두려움
(2.80점), 심리적 불안정(2.47점)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
적 안녕감 점수는 전체 78.51점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
는 환경조율과 긍정관계의 평점이 각각 3.85점, 3.74점
으로 높았고, 자아성장의 평점은 3.25점으로 가장 낮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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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Knowledge Attitude Aging 

anxiety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Female

21.09± 2.56
20.53± 2.79

 1.24
(.218)

76.24±15.24
77.01±13.83

-0.34
(.735)

45.96± 9.66
48.69± 7.71

-2.09
(.038)

79.37± 7.07
78.32± 6.95

 0.93
(.356)

Grade 3
4

19.98± 2.58
21.09± 2.79

-3.32
(.001)

77.49±11.44
76.45±15.68

 0.62
(.535)

49.22± 7.93
47.50± 8.22

 1.70
(.091)

77.43± 7.25
79.27± 6.68

-2.12
(.035)

Theory of 
Geriatric Nursing

No
Yes

20.06± 2.59
21.08± 2.82

-3.09
(.002)

77.43±11.25
76.44±15.96

 0.59
(.557)

48.97± 7.86
47.61± 8.31

 1.35
(.178)

77.78± 7.21
79.07± 6.74

-1.50
(.136)

Geriatric nursing
practice

No
Yes

20.34± 2.72
21.20± 2.75

-2.44
(.016)

77.95±11.83
74.81±17.46

 1.53
(.127)

48.92± 7.49
46.84± 9.12

 1.98
(.049)

77.50± 6.91
80.43± 6.70

-3.30
(.001)

Thinking 
about old age

Not at all
Vaguelya

Moderate
More specifically

Very specificb

20.29± 2.97
20.51± 2.70
20.57± 2.86
21.03± 2.68
19.86± 3.13

 0.61
(.656)

80.07±11.61
78.63±11.07
75.69±14.98
76.46±16.04
62.43±18.86

 2.62
(.035)
a>b

49.36± 8.66
49.07± 8.22
47.86± 6.38
47.48± 8.88
44.71±13.88

 0.84
(.500)

77.57±10.03
78.04± 6.70
77.80± 6.35
79.46± 6.38
85.00±11.97

 2.25
(.064)

Most
necessary thing 

for a happy
old age

Physical health
Relaxed mind

Economic leeway
Good family relationship
Good friend relationship
Appropriate role (work)

20.64± 2.87
20.71± 2.01
20.71± 2.82
20.86± 2.26
15.67± 2.89
20.00± 1.73

 2.07
(.070)

74.99±13.56
73.42±10.27
79.89±13.74
71.76±19.40
84.67± 8.08
84.67± 3.21

 2.68
(.022)

47.59± 8.78
47.46± 7.08
48.91± 7.90
46.76± 7.43
53.33± 4.04
54.33± 7.02

 1.04
(.398)

79.19± 6.77
77.50± 7.27
78.30± 6.64
78.71± 9.09
71.00± 8.66
77.33± 1.53

 1.03
(.400)

Time
to prepare
for old age

from 30's
from 40's

from 50's & after 60's
faster the better

20.58± 3.16
20.78± 2.52
18.00± 3.67
20.68± 2.70

 1.58
(.195)

77.71±12.46
80.04± 9.62
73.00±28.09
76.53±14.26

 0.58
(.627)

48.79± 6.84
47.78± 7.39
48.40±15.37
48.19± 8.19

 0.06
(.979)

77.96± 6.50
77.30± 6.28
82.20±13.72
78.61± 6.91

 0.76
(.517)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63)

Variables Sub-category M±SD
Knowledge

of the elderly 20.63± 2.76

Attitude
of the elderly 76.88±14.06

Aging
anxiety

All
Fear of loss

Fear of the elderly
Fear of appearance

Psychological concerns

48.21± 8.13
18.40± 3.87
11.18± 2.84
11.24± 3.22
 7.40± 1.57

Psychological
well-being

All
Environmental mastery

Self-acceptance
Autonomy

Positive relations
Personal growth

78.51± 6.97
26.93± 3.05
13.62± 2.36
13.26± 2.04
14.94± 1.82
 9.75± 1.5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Research Variables 
(N=263)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
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
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학년(t=-3.32, p=.001), 노인간

호학이론 수강 여부(t=-3.09, p=.002) 및 노인간호학실
습 경험 여부(t=-2.44, p=.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한 경
우와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후
에 관한 사고의 구체화 정도(F=2.62, p=.035)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F=2.68, p=.022)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노후에 관한 사고의 구체
화 정도만 범주별 차이가 있었는데, 노후에 대해 매우 구
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우가 막연하게 생각해 본 경우보
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노화 불안은 성별
(t=-2.09, p=.038)과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t=1.98, 
p=.04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노화 불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년
(t=-2.12, p=.035)과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
(t=-3.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
이 3학년보다, 그리고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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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Knowledge

of the elderly
Attitude

of the elderly
Aging

anxiety
Psychological

well-being
r(p)

Knowledge
of the elderly 1

Attitude
of the elderly -.01( .834) 1

Aging 
anxiety -.16( .009)  .41(<.001) 1

Psychological
well-being  .15( .002) -.25(<.001) -.52(<.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3.4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심리적 안녕감(r=.15, 
p=.002) 및 노화 불안(r=-.16, p=.009)간의 상관계수 
값은 매우 작았으나 유의확률 p 값은 높게 나타났다. 노
인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
(r=-.25, p<.001), 노화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r=.41, 
p<.001)가 있었다. 또한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관계(r=-.52, p<.001)가 있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
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30점 만점 기준 20.63점이었으며, 정답률은 68.8%였다. 
지식 점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 22.50점보다 다소 낮았으며
[24], 도구는 다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Ha와 Park[30], Kim[31], Kim 등[32]의 연구에서의 정
답률(각각 49.7%, 59.1%, 58.3%)보다 높았다. 본 연구
의 높은 정답률은 전체 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선행연구[30,32]와 달리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측정하
였던 점과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Facts on 
Aging Quiz (FAQ)[33]가 아닌 Kim과 Lee[24]가 도구 
번역 절차에 따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The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Quiz (KOP-Q) 
도구를 사용했다. KOP-Q 도구를 사용한 국내 연구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24]와 암 병원 간호사[34] 대상 연
구가 거의 전부인 실정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측정 도
구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은 3학년
보다 4학년 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노인간호학이론 교과
목을 수강했거나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2학년의 점수가 
가장 낮게, 3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Kim 등
[32]의 결과와 유사하며, 이론 교과목 수강 여부와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 점수의 차이는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려우나 당연한 결과로 생각
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 수요 증가에 발맞춰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가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전문지식
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노인간호학이론과 실습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선 및 확대, 노인간호 교육내용의 
표준화, 국가고시 과목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76.88점(범
위: 20∼140점)이었으며, 절단 점(70점 미만: 긍정적, 
90점 초과: 부정적)을 기준으로 할 때 긍정에 가까운 중
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 도구로 간
호대학 1~4학년 재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Ha와 Park[30]의 보고(51.68점) 보다 덜 긍정적이었으
며,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1]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24]의 
보고(각각 81.80점, 87.17점)와 유사하였다. 이는 한층 
심화한 간호학 이론 교과목을 수강하고, 임상 현장실습
을 경험하게 되는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노
인보다 질병이 있는 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더 많이 접
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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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적어서 나타난 차이, 즉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
른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다르게 3학년과 4학년의 차이, 이론 
교과목 수강 여부와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이나 노인 교육 경험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일반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35]의 
보고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3학년보다 4학년 학생이,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했거나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
은 학생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었으며, 노후에 대해 막연
하게 생각해 본 경우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
다. Allport[36]에 따르면, 태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은 각각 지식, 가치, 행동에 영향을 받
게 되고, 변화된 태도의 결과는 다시 지식, 가치, 행동으
로 나타난다고 하였다[37]. 노인에 대한 태도가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노
인을 돌보는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31], 미래 간호의 주역인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구성한 노인간호 교육 또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화 불안 점수는 총점 48.21점(평점 2.84점)이었으
며, 하위요인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3.07점)이 가장 높
았고, 외모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2.81점, 2.80
점으로 유사하였으며, 심리적 불안정(2.47점)이 가장 낮
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유사체험 직후 측정한 간호
학과 2학년 학생[38]과 20대 간호사[11]의 노화 불안 평
점(각각 3.23점, 3.18점)보다 낮았으며, 외모에 대한 두
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난 Jeong 등[38]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하위요인의 차이는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갑작스러운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느꼈을 두
려움의 상황적 특성 때문으로 추측되나, 전체적인 노화 
불안 점수의 차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노화 불안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9]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 
노화 불안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 그리고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보다 경험하
지 않은 학생의 노화 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

구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에 따른 노화 불안의 차이는 여
성의 노화 불안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한 메타분
석 결과[10]를 통해 지지할 수 있으며, 실습을 경험한 학
생의 노화 불안이 낮은 이유는 추후 연구나 연구대상자
와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높은 수
준의 노화 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자신의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므로[8,9] 간호대학생의 노화 
불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전체 총점 78.51
점(범위: 22~110점, 평점 3.57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
었으며, 4학년과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심리
적 안녕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G시 소재 2개 대
학 간호학과 재학생 대상 선행연구[16]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노화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고, 다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노화 불안의 영향 요인
[10]임을 참작하면,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
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은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게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노화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값이 매우 작아 유의미한 결과
로 해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노화 불안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40]
와 본 연구로부터 최종 도출된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
감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으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도 저하될 것으로 생각된
다. 아울러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부적 상관관계
는 노화 불안을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0]를 통해 지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 노인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약한 부적 상
관관계가 있었으나 노화 불안과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심리
적 안녕감 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이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
며, 이는 Allport[36]의 태도에 관한 관점과 유사하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인지적 평가를 의
미하는 심리적 안녕감[15]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
도, 즉 지식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가치나 감정
과 같은 정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의 태도
[36]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 불안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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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부정적이면 노화 불안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에 대한 편향된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 노화 불
안을 규명한 Liu 등[8]의 보고와 일치한다. 반면, 간호대
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 대상 
연구[30,32]와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대상 연구[31] 및 
간호사 대상 연구[24]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나 상관관계
가 있다고 확인된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 연구[41]의 보고
와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일치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간호교육이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양질의 인문
학적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산학연구협력을 통해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생애체험 및 노인간호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으며, 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대상자의 건강 특성상 
접촉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
고, 노인간호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
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 광역시 소재 총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
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
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30점 만점 기준 20.63점, 
정답률은 68.8%였으며, 학년, 노인간호학이론 수강 여
부,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
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76.8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
였으며, 노후에 대한 사고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화 불안 점수는 총점 48.21점(평점 2.84점)이
었으며, 하위요인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불안정이 가장 낮았다. 또한 성별과 노인간호학
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노화 불안의 차이가 있었다. 노인
에 대한 지식은 심리적 안녕감 및 노화 불안과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
관계, 노화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화 불안
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간호대학생의 노화 불안 
정도를 확인한 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
으나 선행연구에서 노화 불안과 관련이 있었던 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고
취와 노화 불안 완화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2개 대학의 간호대학
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 지역과 
대상자의 확대 및 무작위 표집을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노인간호 행위 관련 변수가 조사
되지 않았기에 직·간접적인 행위 변수를 포함해 영향 요
인을 검증함으로써 더 나은 노인간호 교육 전략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 대상 노인간호 교
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긍정적인 노인간호 행
위를 증진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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